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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방신기의 시아준수,믹키유천,최강창민,유노윤호

5인조 인기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중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이 소속사인 S

M엔터테인먼트에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,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

들의 법정 대리인 측이 입장을 밝혔다.

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의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 법인 세종 측은 31일 밤

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갖고 "세 명과 이번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지는 최소

2달 이상으로 꽤 오래됐다"고 밝혔다.

이어 "이 과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 측과 협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잘 해결해 보려 노력했으나

그렇게 되지 않아, 오늘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

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"이라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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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중-유천-준수 변호인측 "SM과 협의로 끝내려했는
데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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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 측은 또 "전속 계약서에 불공정 관련 사안들이 포함돼 있고 이 부분들이 실제로 행해져 전

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"며 "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과 이번 사

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곧 밝힐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이와 관련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.한편 이번 소송에 동

방신기의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동참하지 않았다.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각각 오는 9월과

연말 방송될 MBC '맨 땅에 헤딩' 및 '파라다이스 목장'을 통해 드라마 본격 데뷔를 앞두고 있다.

'파라다이스 호텔'은 아직까지 방송사를 확정되지 않았다.

동방신기는 2004년 데뷔 후 현재까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

아이돌 그룹이다.[관련기사]☞ 동방신기 멤버 3명, SM에 전격 계약해지 소송..최대 위기☞ '해

체 위기' 동방신기, 파문 3가지 배경은?☞ '해체위기' 동방신기는 어떤 팀?☞ '위기' 동방신기, 가

요계 및 국내외팬들 충격.."해체만은 안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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